
대만, 석유화학제품생산호조
에틸렌 등 대부분 두자리수 증가 … PO 관세율 인상 검토

9 4년 대만의 주요 석유화학제품 생산실적에 따르면, PVC와 가소제 D O P를 제외한 각 제품들이 강

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에틸렌은 아시아시장의 호황을 반영, 93년대비 19.8% 증가한 8 8만9 0 0 0톤이었고, BTX·H D P E·

P P·P S·A B S수지 등 대형제품은 두자리수이상 대폭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대만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9 0만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

나, 제5NCC 가동으로 적정 생산량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

났다.

그러나 9 3년 에틸렌 수입량 1 8만톤을 충당하기에는 역부

족, 여전히 수입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P S·ABS 등 스틸렌계 수지는 奇美實業의 증설에 따라 각

각 13%, 15.4% 증가했다.

P TA는 9 3년 1 6 3만톤에 비해 25% 증가했으나, 증설진행

이 느려 9 4년은 9.8% 증가한 1 7 9만톤에 그친 것으로 나타

났다.

그외에 자일렌이 대폭 증가했고, 벤젠 56.4% 증가한 4 2만

톤, HDPE 22.2% 증가한 1 8만7 0 0 0톤, PP 45.1% 증가

한 3 4만톤으로 나타났다.

한편, 대만 정부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폴리올레핀

수입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

고 있다. 

특히 이번 수입관세인상 대상은 주로 한국의 P E와 PP 등

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 폴리올레핀 생산기업들을 긴장시키

고 있다.

대만의 P E가격은 톤당 9 2 0달러, PP가격은 톤당 9 8 0 ~ 1 0 5 0달러로 국제가격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

이고 있으며, 국내 생산능력만으로도 현재 연간 4 3만톤에 이르고 있는 내수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

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따라서 관련업계에서는 내수시장 보호 차원에서도 한국산 P E와 P P에 대해 규제조치를 내려줄 것을

요구하고 있다.

그러나 최근 대만 석유화학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L D P E의 경우 한국의 대만 수출량은 9 3년1 1월까

지 3만4 0 0 0톤에 이르렀으나 9 4년 같은 기간 동안에는 단지 3 7 8 0톤에 그쳐 9 4년들어 한국산 수입량

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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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만의 석유화학제품 생산현황( 1 9 9 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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